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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칼럼

증심 을 받으시 는 하나님
김동건 선교사(GP KOREA National DIrector)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GP가족들에게 사링과 평안을 전합니다.

복되고 영굉스러운 세계선교에 함께 함이 큰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

리를 써 주심이 놀립고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5월 지피 20주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큰 반성과 동

시에 김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mM에서부터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51년의 세월이 더욱 그러합니

다. 돌아보면 회개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며,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현지지도력을 개빌하며 창의적 선교를 감당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지구촌의 다양성과 거

기에 부합하려는 사역의 전문화를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이 숙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풀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사역은 계속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확신합

니다. 그것은 중심을 벋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GP가족들이 선교의 중심(마음의 중심)을 계

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대표로 부임하며.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료선교사님들 이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본부사역자들을 만나며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

리의 생각은 달리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니님께 순종하며 선교사역에 헌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다면. 선교리는 주제를 덮고 있던 다잉한 거품들이 걷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중심이 다시 부

상하고 주목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빙하의 수면 아랫부분처럼

고 조광채 전 이사장님은 병환 중 천국입성을 눈 앞에 두시고. 저에게 두 가지를 밀씀하셨습니다. “우

리가 선교사를 더 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쁜 호흡으로 주신 두 말씀은 너

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GP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선교에 함께 집중해가

자.' 우리 GP가 추구하는 협력선교, 파트너십, 필드중심, 현지지도력 양성. 책임있는 리더십은 모두

마器 하나로 모으는 것에 승패가 달린 줄 믿습니다. GP는 한국교회와 하나입니다. 선교사회는 이

사회와 한마음입니다. 한국 미국 브라질 3국 선교회는 형제입니다. 모든 지역선교부는 동역자입니다.

400여 GP선교사들은 동지 입 니 다. 그래 서 우리 는 GL애AL B4RTNERS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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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God who is the cen陀r of all things
Kim DongGun (GP-KOREA National Director)

Greetings to the GP falm]y m grace, love, and peace of our God What a blessmg it is that

we can paltake m the glonous wolk of. world Imssionsl It is indeed amazlng and encouraglng

that he uses weak and broken people ]ike us Celebrating the 20th annwersaly of GP this

past May was an occaslon fbr both thanksgiving and reflection This is especiaUy true when

consideling the last 51 vears m which KIM has walked along with the Korean church. Lpoking

back. repentance remams our duty while thanksgiving IightfUUy Iises to God Building local

leadership and developmg creative missions remams a task chalenging us. Given the diversity

of the glObal village and specia]ization of the ministly needed to address the changlng tlmes.

this task could remain incomplete in his retuln Neveltheless. I am confident that our missions

wolk will continue to be meaningm and remaln active because our God sees and recelves what

is mside of. us When a]l the GP famibr contlnues to offbr our mission-centered healts to God,

it is he who will accomplish the wolk He wil recelve and use us

As the GP Korea's national director, I have been able to meet with a valiety of people. While

meeting fbllow Inissionarles, board members. elders and members of Korean churches, and the

headqualter staH, I have realized one thing◇ Though our ideas may differ, our core continues

to be directed toward God. Though we are weak and lacking m many areas, we ob태 God as

we continue to dedicate oursdves to the missions work When the hype over missions fades

with time, I trust that what is in our core wi]l sulface and recelve the fbcus like the bottom of

the iceberg that is presently hidden

The late chairman of the board, Cho GwangChae, said two things to me as he was pl.epanng

fbr his heayenly home. “IA胞mustsendmoremissionanes Andwemustbeone '' Speakmg

whilefightingfbrhisbreath, hischargewasclalion. “Letusfbcusonmissionsasoneunjted

GPfamily.” ThesuccessofevelwhingthatGPpursuesinc]udingcooperationinmissions,

partnership. f.idd-fbcus, localleadershipdevelopment,andresponsibleleadershiphangsonour

unity.GPisonewiththeKoreanchulchMissionanesandtheboardareoneGP-Korea’US,
☞ 노스 드 적

EInd Bxazil ,are brothers AII fi빈d units are associates 400 GP missionanes are all partners.F 훈 뜨표 .
潔 .휼
P 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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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na do ND

Reda⊇aO d○ diretor nacional da Comia.
Missionario Donggeon Kim(Diretor Nacional da GP Coreia)

Agradepo a Deus pela sua grapa e des테o amor e paz a familia GP

E de imensa gra@a estarmos juntos nessa aben@oada e gloriosa missao mundial Fico surpreso e

inspirado ao ver que somos usados por mais fracos que s데amos. Em malo completamos 20 anos

de GP e damos graPas a Deus! Caminhamos ate aqul por 51 anos desde que a missao KIM se uniu

com a ig더a coreana. Ao OIhar o passado, vemos que o arrependimento ainda faz parte de nos, porem

nossa gratidao pertence a Deus. Ainda e um grande desafio desenvolver lideran?a local e assumir

missao criativa da UItima geracao. Se pensarmos na divelsidade do mundo e na especializa@ao do

ministerio para superar o grande desafio, talvez nao consigamos resolver essa “lipao de casa', ate que

o Senhor venha. Apesar disso, estou confiante de que nosso trabalho missionano continuara sendo

significativo e continuara existindo no futuro, pois Deus permanece no centro. Quando a nossa familia

GP Coloca Deus no centlo das missOes, Deus age e realiza glandes Ienos. EIe nos recebe e nos usa.

Por ser o representante da sede da Coreia, pude ①nhecer muitas pessoas. Ao encontrar missionanos,

diretores, pastores de igrejas coreanas, anciaos e funcionarios das sedes, tive conhecimento de

um fato. Apesar de termos mentalidades diferentes, nosso 1oco central continua voltado para Deus.

Somos hacos e falhos em munos aspectos, mas somos obedientes a Deus e dedicados ao trabalho

missionano. Com o passar do tempo, as sombras que ①brem o tema missao desaparecera e o que

temos em ①mum em nosso interior ressurgira e sera notado, assim como o fundo da supelficie de

uma geleira, acredno eu.

O nosso ex-plesidente Kwang-chae Cho, antes de entrar no Reino dos Ceus durante sua enlermidade,

me contou duas coisas: “Devemos enviar mais missionarios e devemos nos tornar um sO,'. Essas

palayras, em seus 얘mos susphos, chegaram a minha cabe@a de manelra muko clara: ‘Fmdos nos da

GP devemos nos unir e 1bcar na missao''. Acredim que so temos a ganhar com a missao cooperativa

junto ①m nossas palcerias, campos missionarios, lideran?as locais e lideran?as responsaveisA GP

e a igr톄a ①reana sao uma so. A sociedade missionaria e o conselho da diretoria possuem um sO

뺙ao. A Coreia, os Estados Unidos e o Brasil sao uma triade fraternal. 특mdas as missOes locais sao

nos豁s 錘αas de trabalho. Mais de 400 missionanos da GP sao companheiros. Por isso nos somos

G



신입이사 인터뷰

물위의 배처럼 하나님ol ol끄시는 선교
김태규 이사 / 판교 열린하늘문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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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교에 열린하늘문교회가 정착한 시기와 교회

근황에대해소개를부탁드립니다.

A. 입당한 지 9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문도연 장

로님께서 판교의 땅을 교회에 헌물하시면서 종

교부지를받을수있었고.그후건축하여오늘

에이르게되었습니다.주일출석은장년과어린

이포함1,000명가까이출석하고있고,재적수

는1,300명정도됩니다.

Q. GP선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A 사실 잘 몰랐습니다. ‘GP,리는 선교단체가 있다

는것은일고있었지만김동건선교사님을만나

면서 G庾l국선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틸봇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그곳에서 해

마다선교주간에선교단체를소개하는기간이

있었습니다.많은선교단체가홍보를하는데그

때GP선교회도그곳에서처음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그후로접할기회가없다가김동건선교

사님이 G磅}국선교회의 대표로 오시면서 더 알

게되었습니다.부이시징으로계시는신금용목

사님이고신측선배이신데,GP이사로계신다는

소식을듣고낌짝놀랐습니다.신목사님은학교

다닐때부터유별난분이셔서기억하는선배중

에한분이시거든요.지금은멀리떨어져있어서

지주뵙지는못합니다.

Q. 집무실에 옥한흠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데 특별

한이유가있는지요?

A. 제 목회 철힉은 훈련 목회입니다. 제가 호산나교

회부목사였을때.제자훈련목회를하시던당시

담임최홍준목사님께영힝올받았고.선교단체

가 아닌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던 분이

옥한흠 목사님이셨기에. 존경히는 미음과 함께

앞으로도흔련목회를계속이어가겠디는의지

의표현이라할수있겠습니다.

4 GP선교회



Q GP한국선교회의 이시로 들어오신 동기는 무엇

인가요?

A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

는대로순종합니다.김동건선교사님이G蜃l국

선교회의대표가되면서권하기도하셨고,김인

중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GP한국선교회를 통해

서선교의좋은모습들,전릭들이도전되고배움

이되리라생각했습니다.그동안김동건선교사

님을통해빙콕에있는파키스탄난민들을지원

하고 후원하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같습니다.우리교회가선교하는교회이기때

문에 GP한국선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싱횡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하는마음으로결정하게되었습니다.

Q.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에 대한 비전이 궁금

합니다.

A. 제가 신대원 졸업 시험 때 교수님들이 ‘앞으로 어

떤교회를지힝하고싶냐고물었을때안디옥교

회리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신힉교에서 배운 대

로‘선교하는교회,그래서안디옥교회가제모델

교회입니다'리고밀하였습니다.깊이있게생각하

고 던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선교로인도하신것으로생긱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의 학교와 교회가 건깅하게 자라고, 성도

들이 단기선교를 하러 가서 교회를 빙문하고 수

고하고 돌아와서 선교에 마뽈 갖게 되고 이것

이 교회의 굉징한 목회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뒤

로 많은 분이 선교지에 교회와 힉교를 세우는 데

동침을 해 주셔서 제가 부임한 지 13년 동안 41개

의 학교(유치원)와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오면

선교지에 가서 확인히고 지원하였는데 선교사님

을 신뢰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교에 특별한 열정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

고 기뻐하시니까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와 학교

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하

는 미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계

획을 얘기할 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

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나기는 모습을 보면

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선교지에 건축하기보다는 가

정별로 목적헌금을 구축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

Q. 열린하늘문교회가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

고들었는데,그동기는무엇인가요?

A. 판교에 생긴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짓는 것은 처

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교회는 이

미 건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서른아홉에

담임으로온저는두렵기도하고,건축도해야하

는 상황게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건축하기에

앞서 선교지에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

야겠다. '고 생각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까

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기능했던 것은장

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교회와학교를세우게되었고기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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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도들이 목적헌금을 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디는 것입니다. 교회

가 하는 일들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마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출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국

기를 후원합니다. 후원금의 15~18%는 국내 개

척교회, 선교기관, 중고등학교에 사용됩니다. 후

원계죄는 총 3개가 운영됩니다. 매월 지원하는

일반계죄와 해외선교 목적계좌, 그리고 선교사

자녀 장힉금 계좌입니다.

선사회는 목적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만약 교회 안의 재정으로 했다면 편하게 선교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선교

후원의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주

셨습니 다.

Q. 교회의 선교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A.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한 가정입니다. 필리

핀출신선교사입니다.롬멜/에덴선교사인데고

신에서M.Djy과정을마쳤습니다.이분들은캄

보디아에세운교회에서사역하고있습니다.그

외25명은모두협력선교사입니다.파송선교사

가적은것이오히려더자돔게선교할수있

었던것같습니다.제가부임했을때잊을수없

는징로님이한분계십니다.그분은선교에열

정이많으시고교회중심의선교를하셨고앞장

서 주셨습니다. 교회가 300명 정도 모일 때 선

교를자精게하기어렵고교회가건축중에선

교가쉽지않았으나장로님께서거침없이펼쳐

나갔습니다.그러다가교회가성장하면서지금

처럼 열심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역

할이중요했고,또중요한역할은선한시마리아

회입니다.선한사마리아회는실업인선교회였는

데.실업인이많지않아서명칭이바뀐경우입니

다.선한시마리아인처럼어려움을당한곳에선

한이웃이되어주자는취지로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판교지역은어려운분들이그렇게많지

않아서성남의독거노인들에게반찬봉사등을

하고있습니다.

Q. 지금까지 41개 교회와 학교를 개척하셨는데 기

억에님는특별한곳이있을까요?

A. 참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하나만 얘기하자면,

필리핀의 민도르섬입니다. 그곳은부족민들이

모두산에서시는데문명의혜택올받지못하고

거의벌거벗은몸으로삽니다.몹시가난한곳이

지요그곳을한선교단체대표이신김도명목AI.

님을통해소개받아가게되었습니다.너무열악

한산악지대의가난한사림들을위한선교라특

히기억에님습니다.그러니.하나님께서는선교

지마다은혜를주시고좋은선교사들을만나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은교인들과함께갈수있는지역이리는것입니

다.물질로만후원하지않고선교지에직접가서

보니선교지에대한이해가생기고선교지의필

요를알수있어서선교의좋은동력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선한사미리아회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주세요.

A. 선한사마리아회(선사회)는 선교지의 필요가 많

아지고.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리고 생각되어 만

들어진 것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금액으로 선교

사들과국내외기관을다지원하고영역을넓히

고 있습니다. 선사회는 총 141개 가정이 회원으

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124가정이 정기후원을

하고.청년과중고등학생도있습니다.전교인의

20%에 해당하는 약 2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

다. 매월 1.300만 원 정도를 정기후원금으로 지

Q. 교회에서 시행히는 선교 훈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단기선교를 하러 가기 전 4주 정도 토요일에 훈

련합니다. 선교八튼초빙해서 선교지 소식을듣

고. 기도하고, 지역의 필요를 협의한 후 준비해

서들어갑니다.선교학교는해마다열지만.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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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선

교훈련은 단기선교로 들어가서 선교사님과 직접

대회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선교에 대한 이해

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가 개척한

선교지의 교회를 90% 다녀왔습니다. 매년 60명

정도의 성도가 단기선교에 참여합니다. 저보다

선교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성도 중에도 많이 계

십니다. 제가 주도하기보다는 물 위의 배처럼 역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합

니다. GP한국선교회의 이사도 그런 흐름에 있다

고 생 각합니 다.

Q. GP힌국선교회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GP한국선교회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선교사를 허입하고 파송하며. 현장의

선교사를케어하고또이사회비를잘내는것이

라고들었습니다.(웃음)지금은시작이니까들어

가서 제가할 일이 있거나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저희교회가도울부분이있다면돕겠습니

다.선사회도선교의방향과전략이무엇인지물

어보고궁금해하는데제가하는것이아니리코

밀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

습니다. GP한국선교회에도 흘륭한 이사장님이
계시고. 김동건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저도 인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Q. 선교사와 후원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면해주세요.

A. 선교사도 후원자도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좋겠디는것입니다.저자신에게하고싶

은말이기도한데.목회자를응원해주셔서교회

가성장하는것처럼.초심을늘간직하는것입니

다.초심을겸손이라고표현할수도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리를 위해 달려가기 때

문에 순수한 마음. 첫 마음으로 행하면 선교의

좋은열매가맺히고지속해서선교히는일에힘

쓸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진행김동건GP한국대표/효멈성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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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가요?” 히고 묻자 “징로님. 선교지에 한번 외보시

면 다 아실 수 있습니 다”며 . ‘한번 외보세요”하시는 겁

니 다.

그 선교사의 선교지 빙문제안 시기는 저희 부부가 저

희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링과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길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

고 있던 시 기 였습니 다.

그날 퇴근 후 이 이야기를 아내와 니누던 중 누가 먼

저라 할 것 없이. ‘‘우리 이제 세상일을 그민하고 하나

님의 일을 하면 어떨까요?'리고 서로 질문하다가 뜻

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저희 부부의 오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 부르심 과 행하십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 대신 해군사괸학

교에 입학하여. 이후 그곳의 교수로 평생을 보내던 저

는 해군사관힉교 교수의 최고위직인 교수부장이리는

영예에 더하여 제독(징근)으로 진급하는 복도 벋있습

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자먀K} 건물도 없는 신설대학

설립책임자를 거쳐 초대, 2대의 총장직 8년이 끝나기

도 전에 또 디른 기독교 대힉으로 계속 인도힘을 받는

등 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

컸습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들에 김사하여 그 보딥을

위한 길을 찾고자 애써오던 중, 뜻밖에 하나님께서는

디른 길을 허릭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은 대학

에는 매주 채플 시간이 있었으며, 채플 인도자 섭외를

교목이 하면. 그 깅치의 안내와 소개 등은 제가 주로

밑있습니다. 히루는 이 대학 교회의 청년부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이들을 돕고 지원

해 주던 선교시를 깅시로 모셨습니다. 채플을 마친 후

에 함께 여러 대회를 니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나요? 현지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준비 했내

그 선교시의 제안으로 먼저 2주간의 선교 예상지 팀책

을 히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믹싱. 선교에 임하려고 해

도 ‘어떤 선교를 하려느니? 무엇을 할 것인7W리는 스

스로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딥하기 위해라

는 대답 이외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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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 ‘선교사를 돕는 일'이 대답

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교회에 더 봉시히고,

더 잘 섬기자고 다짐하면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여년 이상의 군과 직장의 현역 생활에서 벗으나 사

회 적응 기간을 보내며, 선교를 위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1년 전 다녀온 그 곳으로

디시 기보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앙겔레스의 그 선교

사 집어l 1주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

적인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전반을 살펴볼 기회와 함

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징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열정을 가진 초보 선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

역 계획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셨음을 깨딜은 것은 그

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서울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인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강의와 다른 선교사 돕기

초기 선교의 접촉점으로 준비한 한국어 강의는 익속된

대힉과 이 대학 부속 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강의

를 요청받았으나. 현지 협력 선교사의 사역견힉콰 동

행 및 현지 적응 시간 부족으로, 대학생에게만 주 1일

가르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 학기 강의 후 같은 재

단의 디른 대학 강의도 요청받야 2학기부터는 두 대

학의 강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현지 정착기간을 끝내고, 디음 사역으로 주어

진 교회 개척과 디른 선교시들의 힌국어 강의 요청이

너무 많}, 이 대힉에서의 한국어 강의는 2년으로 끝

내 었습니 다.

그럼에도 ‘선교사를 돕는 선교가 딩초 저의 선교 목

적이었기에 디른 선교시들의 한국어강의 지원 요청

은 모두 도외드렸습니 다. 그 결과 힌국어 동시 통역대

학 강의, 초등희교 교시와 목회자를 위한 강의, 초중

등 통힘힉교 학생들의 빙과 후 활동 강의 등과 니중에

는 신힉교 힉생들과 필리핀 공군부대의 한국어 특강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강의는 그때

나 지금도 훌륭한 선교 매체로서 그 적용범위는 무궁

무진하며. 시니어 선교사가 비교적 쉽게 감딩할 수 있

하나님의 인도하십, ‘가르치는 일'

그때 이 선교KF} “징로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니밝?”

리고 물어왔습니다. “선교A든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고 주님이 처음부터 부어주신 마뽑 밝혔습니다. 그

러자 이 선교시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

어 그들이 그들의 디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

이 7F상 귀한 사역 이 아니 겠느냐, 징로님은 오랜 교수

경 력과 박사학위도 있으니, 이곳 대힉에서 강의를 하

면서 힉쟁들에게 하나님의 밀씀을 기르치면 좋을 것

같다,고 제 안했습니 다.

사실 저도 현역 생활 대부분을 깅단에서 보냈기에 가

르치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쉬운 일이라

“그게 좋다"고 회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교kF}

알고 있던 대힉을 빙문해 총징을 만나 한국어 원어민

초빙교수y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해온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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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역 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 다.

한국어 강의 못지않게 많았던 선교사들의 요청은 청소

년이나 목회자 대상 리더십 관련 특강이었습니다. 나

의 군과 대학 재직 경력을 내세워 청소년 수련회. 현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와 신힉교의 정규 리더십 강의 등

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

교의 졸업식 등 각종 행사의 축사, 채플 인도 등의 초

청에도 선교사가 요구하면 조건 없이 지원했습니다.

한번은 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선교사가 신학

생들의 절도와 규칙 준수 자세가 예비 목회자로서 매

우 부족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의 군인정신 주입을 위

한 특별강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니는 리더십 전공자

도 아닐 뿐 아니라 신힉을 공부하지 않心}, 신학생 대

상의 강의는 부딤스럽디는 이유로 사양했습니다. 그

러나 그 분은 八鹿l학교 출신으로 사관생도 교육에 평

생을 다 받친 경력과 10년 이상의 대학 운영 책임자

경 력 이 면 충분하다며 뜻을 굽히 지 않았습니 다.

부득이 수릭하게 되어 예수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목회자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평신도로서 목회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저 자신의 현 싱횡을 재점검할 수 있

었습니다. 이렇게 한 두 번의 특깅으로 시작된 이 강

의는 한국 복귀 직전까지 4년 동안 리더십 정규괴목

담당 신힉교 교수로 지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나의 현역 생활 30년을 교수로 보낸 경력과

경험을 현지 선교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한

사례로서, 여타 시니어 선교사들도 자신의 현역 경력

들이 선교지에서 좋은 사역의 도구로 쓰일 수 있디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리고 생긱합니다.

와 목회 경험도 없이 평신도 선교시로서 목회사역까

지 하게 된 제가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아있

는 선교경험을 많이 얻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를 하러 왔던 저에게 오히

려 도움을 받는 길을 미 리 미련해 놓고 계셨습니 다.

그 이외에도 선교사들이 기장 필요를 느끼면서도 배

우기 어려워 쉽게 포기하는 현지어인 티갈로그어 공

부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선교사 타갈로그어 스

터디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그룹의 진

행 책임을 밑@}, 초보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 려운 문법

의 정복 방법, 현지 사역에 꼭 필요한 기본회화 연습

과 설교문 작성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이 스터디그룹은 저의 귀국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

습니 다.

이런 일련의 노력 등은 지역 선교사들에게 평신도 시

니 어 선교사에 대한 이미 지를 비꾸어 주는 계기가 되

었고, 오래 체류했던 선교사나 전문 목회자 선교사들

에 비해서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시니어 선교사의 활

동 분야가 오히 려 더 많을 수도 있디는 사실을 잘 보

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와 같은 직접 강의 협조를 통한 선교사 돕기와

는 별개로. 현지 선교사의 ‘사역 도우미' 역할을 통한

시 니 어 선교사 사역 을 감딩한 경 우도 많습니 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영성 힘양 수련

회와 리 더십 배양 세미나 등을 통한 현지 교회의 부흥

을 돕는 일을 주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시들로부

터, 이 사역의 진행과 통역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받

았습니다. 이 또한 선교사를 돕는 일이기에 무조건 수

용하여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이리 선교사 시절의 이런 협조는 선교에 대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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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촌 Ma]jwalu미울에 현지인 교회의 개척은 평신

도 시니어 선교사인 제가 주 사역으로 목회사역을 하

도록 이끄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10년

중 7던을 이 교회 담임 선교사로 주일힉교와 청년부

및 장년부 성경공부, 주일 낮 대예배와 저녁 열린 예

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등의 정례 교회 사역에 더

하여 각 절기 행사와 수련회. 성경힉교. 특별 기도회

및 토요 원격지 어린이 급식 사역과 심방, 교인 애경

사 업무 등 시니어 선교 10년의 희로애릭이 깃든 보람

과 성취 그리고 김사와 은혜의 기간으로 기억되는 시

간이 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딩초 ‘선교사를 돕는 선교,리는 자신이

세운 선교 계획괴는 완전히 디른 목회 사역의 길로 저

를 인도하시며, 그 때마다 그 곳에 필요한 사림과 환

경 및 물질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또한 매 순간

마다 감당할 길을 미리 챙겨두시어. 선교는 그 어느

하니도 선교사의 계획으로 행히는 일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가 되매 그 일을 이

루시기 위한 도구로 단지 선교사를 사용하셨墨 알

게 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회개척, 목회사역까지

최초 사역지 도칙과 함께 출석했던 현지인 교회에 가

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어린이들이었는데, 필리핀

뿍회의 미 래 인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 없디는 사실

을 확인하고 바로 주일학교를 신설하도록 했습니 다.

1년여 만에 이 첫 현지 교회의 주일힉교를 어느 정도

정착시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디른 현지인 교회에 주

일힉교를 신설토록 인도하셨습니 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산 이재민 집단이주 미을에 위

치한 성도수 2~30명 안팎의 작은 가정 교회 Rock 뱌

Sa]yation(ROS)교회를 보여주시더니. 청년 2명과 10

여명의 어린이들로 바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

습니다. 그 후 이들 주일힉교 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이

청년부를 결성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교회 부흥에

띠른 새 성전 건축의 꿈을 보여주셔서, 이 주일학교로

부터 스스로 성전건축기금 조성을 위한 어린이 뮤지

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뜨거운 기도와 노

력으로 200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

고, 하나님은 새로운 넓고 큰 성전을 허릭하셨습니다.

연이어 자체 지(玄)교회까지 개척하여 필리핀 선교의

7답 큰 보림을 안겨준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더니. 자

립을 넘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해 니갈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선교지 도착 2년 만에 이런 어린이 주일힉교 사역을

보신 하나님은 앞의 두 교회외는 완전히 디른 도시 빈

민촌 Ma]iwa]u미을의 어 린이들을 돌보게 인도하셨고,

이 사역을 통해 그 미울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신축하게 하셨습니다.

지역 협력 사역

상기 한국어 강의와 현지 교회 개척 및 신축 이외에,

현지 한인교회협의회 및 선교사협의회외의 협조를 통

한 선교가 직접 사역이었다면. 지역 거주 한인(디아스

포래들과의 협력 그리고 지역 현지인들괴의 협조 사

역들은 직접 사역에 못지않은 매우 의미 있는 (간접)

사역 이 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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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이 지역 한인회장이. ‘한인힉교의 싱횡이 매

우 어려우니. 교민사회를 위해 이 지역 한인힉교의 교

장직을 밑아 달라.”며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당시 두

곳의 현지인 교회 사역과 신힉교 리더십 교수 그리고

선교사 타갈로그어 스터디 그룹 지도에도 시간이 부

족하여 극구 사잉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 선교도 중

요하지만 교민 자녀들의 한국 정신 주입 교육도 그 못

지않게 중요하니. 나의 학교운영에 대한 경험을 지역

을 위해 좀 보태달리고 간절히 요청해 결국 이를 수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 다.

결국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잉켈레스 한인

힉교 교징을 맡가 임기 2년을 지나고나니, 다시 한번

더 연임해 달리고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지역의 한인 2세인 어린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 및 문회를 가르치는 한인힉교의 문제는 재학생

이 7~80여명에 불괴하여. 힉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 교민의 후원으로

힉교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이러한 후원금 유치는 한

인회장이나 교장의 노력으로 충당해 오던 실정이었습

니 다.

교장 직을 맡자 바로 힉교 재정수입은 재학생 수에 직

접 비례히므로, 재힉쟁수의 증가를 위해 학생모집을

힉교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교장 스스로 입

학 x턴이 가장 많은 지역 한인교회를 차례로 빙문하

여 협조를 구해 나갔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출입이 잦

은 지역의 한인식딩콰 한인마트에 입학 굉고지 게시,

지 역 언론사 및 카톡을 통한 힉교 이미지 굉고 등 학

생모집 홍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 다.

아울러 각 교사들에게도 책 임 지 역과 학생모집 책 임량

을 할당하는 등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부임 첫 해에 재

정의 손익분기점인 재힉쟁 120명을 넘어, 외부 도움

없이도 학교운영비의 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듬해

는 150명 선을 넘기자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

었으며 교직원 처우개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운

동회와 힉예빌표회 실시 등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완

하여 힉생들의 힉교생횔이 재미 있고 힉생들 쓰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

과 힉부모들의 교육 민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 다. 아

울러 교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 교사들의 사기와 참

여의식을 높여.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 역사회 교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니 연임

을 세차게 요구하였으나, 한국 귀환을 이유로 1년 후인

2018년 2월말에 어 렵 게 사임을 할 수 있었습니 다.

한인거주민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

또한 한인힉교 교징에 재임하면서 한인회 운영이사로

또한 한인힉교 교장직 사임 이후에는 한인힉교 이사

로 봉사하여 지역 한인회와 한인힉교 운영의 보왼과

개선에 협조해 나갔습니다.

많은 교민들과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안전과 경 제적 인

사유 등으로 별도 주거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

주민 중 상딩수가 선교시들이라 선교사들 중에서 누

군가가 이 주거단지의 운영이A든 밑cl. 주거 생활의

안전, 주민 민원 해소와 분쟁 중재 등의 제반문제를

딤당히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 결국 제가 4년간 이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이 이웃 간의 분쟁, 보안 문제. 출입 통제와 안전

문제들에 한국인이 연루되는 예가 탱l. 한인 거주민

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와 분쟁해결에 여

러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인시회로부터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며. 시니어선교사는

12 GP선교회



다잉한삶의 경험과 경륜으로 지역의 어른 위치에

서 젊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꺼리는 대민업무에도

적극 동침히는 의미 있는 봉A信 할 수가 있었습

니 다.

선교는 나이 와 신분을 초월

과연 평신도 시니어가 목회자와 같은 선교를 잘

김당할 수 있을끼?' 뿐만 아니 라 젊은이들도 어 렵

디는 이국땅에서. 그것도 열익한 생활환경과 기후

조건들을 극복하고 ‘현지어 공부와 티문회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깨, 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

습니 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며, 성경에서도 모세

나 길렙 등의 시니어들과 빌립과 스데반 등 평신

도 선교사들의 많은 예에서 보듯이. 선교는 나이

와 신분을 초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 입 니 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로서 제가

몸소 선교지 현징에서 체험한 바입니다.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회하여 하나님께 영굉을

돌리는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게게 선택이 아닌 필

수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 모두

가 7뺘 할 띵끝에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의 사명 수행은 곧.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바로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삶

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전

문 경력과 오랜 사회 경험을 지닌 평신도 시니어

들이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에 더욱 많이 동침하

기를 기대합니다. (시니어선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재복 이사께 연르信MI기 바랍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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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마친 첫럼에 김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첫 텀을 마치고 본국사역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뒤를 돌이보니 모든 것 주님이 하셨디는 고백뿐입니다.

먼저 첫 텀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굉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94년부터 10던간 강원도 횡성에서 젖소 목징을 경영했고, 아내는 23년간 대학병원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함께 선교의 비 전울 발견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 었습니 다.

저 희는 2012년 지 피 선교회에 허 입 되어 2013년 GPIC 훈련을 받고 2014년 11월에 인도네시이로 파송 받

았습니다. 슬늅빼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영굉cl는 필리핀에서 13던간 WIV따선교단체에서 유

소년 선교훈련(YVS)을 받고 WA爬선교회 간시로 섬 기다가 올해 6월 대힉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

어와 있습니다. 딸 영채는 힌국에서 고등힉교를 중퇴히고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벙꿀루에

들어가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띵그링에 있는 UH낸대힉교 생명공힉과 2학넌을

마쳤습니 다.

‘‘인도네시 야로 가라'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히고 있을 때 저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를 정할 때 첫번째 우리를 부르는 곳으로 가자.” 그러던 중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흥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깅사로 오신 분이 당시 지피선교회 국제대표셨던 김병선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던 저희는 이 때다 싶어 김병선선교사님께 ‘선교시로 헌신했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김병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밀씀을 듣고, 저희는 기도 응딥을

벋았다고 생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리는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인도네시아로 가자리고 결심을

했습니 다.

14 GP선교회



, 揷

短

'-☜
14 메 介
※舶γγ

반☜

코 _
~ l ☞

r  ~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인도네시이를 가 본적도 없었

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회교국가 아닌가?. 정도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싱횡◇ l 었습니 다.

그러면서 SMC훈련과 국내훈련, 그리고 GPTC 훈련

을 받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로 피송을 받아 나가게 되

었습니 다.

며, 지역적으로 인도양 바다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 지

진이 자주 빌쟁하곤 합니 다. 가끔 머 리 가 아프고 소화

가 잘 안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히는 지진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저희도 1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지진이 오

면 ‘아~ 지 진이구나. . .하며 깅도 5정도에는 눈 하나 깜

짝 인하고 지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루 평균

3~5회 지진이 크고 작게 일어니고 있습니다. 벙꿀루

지역에도 월 3~5회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벙끌루 시내에는 힌국 시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

두 가정이 전부입니다. 사업차 혹은. 벙꿀루 외괵이

탄광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몇 분 계십니다.

투명한 재정관리, 지피 선교회

사실 인도네시아로 가리는 콜링을 받고 선교단체를

결정히는 문제가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지피선교회? GMS? WAm? 저희가 일고 있는 선교단

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각 선교단체에 대한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검색하며 일rl보았고 지피선교회를 빙문

할 기회가 있어 지피에 대한 지료도 보던 중 ‘3개월에

한번씩 재정보고를 해야 된다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

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피선교회로 정히고 기도

하자.고 제인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3개월에 1번씩 재

정을 보고하는 지피라면 선교후원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諱 ”

☎ ” 倆

인도네시 아의 작은 주 ‘벙꿀루’

벙꿀루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중에서 면적/인구/삶의

수준으로 뵈도 이주 직은 주에 속합니다. 인도네시아

는 인구의 87%는 무슬림인데. 그중에서도 벙꿀루는

95%가 무슬림 인 도시 입 니 다. 도시 인구는 약 30만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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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교사님들과 피송. 후원교회에서 첫 텀에 너무 시골로 들어간 것 아닌가 리는 걱정도 하셨지만 저

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기에 저희는 김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벙꿀루를 선택하고 오게 된 목적이 미전도종족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도 복음을 듣지 못한 137개의 미 전도종족

인도네시이는 약 320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디종족 국가입니다. 종족의 구분은 언어가 다르고 1만명이상

의 종족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수 종족을 합치면 더 많은 통계가 니옵니다.

320개의 종족 중에 아직도 복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과 자기 종족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으며 기독교 인구가 1%미 만인 종족이 종족이 137개나 있습니 다.

(자료. 다N: Indonesia Fbople Netwo뼈

그 중에 쉬l트라섬 전체에 52개의 미전도종족이 있고 님부 수미트리에는 32개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습니 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전도종족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고. 미전도

종족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 남볶미트라 미전도

종족 사역 팀 (UHS)을 만들어 4 유닛의 한국선교사들이 함께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 다.

[ES팀 사역은 4개의 현지교단(GPm. GEmSIA GIm. GMAA)과 협력하여 현지 사역자를 빌굴하고 훈

련시켜 사역지로 보내고 매년 1회 사역자 전체 세미니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미 전도종족에 32명의 사역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종족에 1명의 사역자보디는 2-3명의 사역x든 피송하여 그들도 연힘하여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 더 많은 후원자와 후원교회가 필요한 싱황입니다. 계속 기도와 관심으로 미전도종족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 길 소밍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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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도 종족사역 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벙꿀루에서 삐당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약 20시간. 빨

렘빙은 약 13시간, 반다르 람뿡은 약 18시간이 소요됩

니다. 그래서 미전도종족 정팀은 적게는 2시간에서 때

론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히는 것이 보통입 니 다.

그런 정탐여행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 다.

한번은 오간종족과 꼬무링종족을 빙문하기 위해 바뚜

라x든 기는 도중 람방종족 마을에서 많은 비로 인해

길이 온통 진흙으로 변해버려 차가 고립된 적이 있습니

다. 당시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인터넷도 안되고 전

회도 안되는 그런 시골길에 차량은 움직 일 수조차 없는

싱횡에서 주님은 많은 지피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의 기

도에 응딥해 주시듯 지나기는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도움으로 다음날 아침 7시30분에 차량이 무사

히 빠져 니올 수 있었습니 다. (왼쪽 싱단 사진 침조)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 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

나님 의 손길을 경 험 하는 순간이 었습니 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희는

내가 앞서 행히고 주님은 뒷전에 두지 않았는지 점검하

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니는 주님의 종으로 선포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닐들을 돌이보

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 가정은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보

다 앞서 지 않고 주님 손 꼭 집고 띠리카는 삶을 실아갑

니 다.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다.

선교지에 니온 지 2년이 지난 후 중간보고 차 한국에

두 달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스케줄을 집고 보

고를 하고 다니던 중 그만 몸에 이싱을 느끼기 시작했

습니 다.

대학병원에서 아침 예배시간에 설교를 하던 날 병원

전도사님께서 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며 당일에

A川M를 찍고 결괴까지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

다. 종합병원에서 예약도 안 한 환자가 하루에 빠{I와

결괴를 본디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 문제는 결과가

심상치 않디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는 ‘이 상태 로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 이 었습니 다.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불기능 합니다. 빠H영싱을 보

면 허 리디스크가 터 져 흘려내려 신경을 건드려 많은 통

중이 있습니다. 당장이리도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제천성굉교회 금요기도회 설교가 잡혀

있는 상황기었습니다. 정말 어찌 해이할지 모르는 싱황

에 아내 친구 남편인 어느 집시님께 전회를 해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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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종을 설명 하고 제 천까지 데 려 달리는 부틱을 하고서 선교보고를 잘 마치 고 돌아왔습니 다.

그 디음 주일부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주일 설교도 하지 못히고 응급실로 실려기는 싱횡이 일어났습니

다.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익을 먹으면 2빅3일 짐도 못 자고, 먹은 걸 다 토하는 깅한 진통제를 먹으

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의 수술 날씨를 집고 인도네시아로 복귀해야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1년 비자를 받은

싱횡Cl라 빈드시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벙꿀루지역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들

어가서도 이프면 계속 익을 먹으며 짐도 못자고 음식을 다 구토하는 싱횡cl 반복됐습니다. 비자 신고를

다 마치고 수술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병원 전도사님 이 구해주신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 의사 선생님과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싱한 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는 5분도 못 걸어 다니는 싱황이 었는데 밤에 아내와 함께 원주 공설운동장을 1시간 이상 걸어 다니는데

허 리에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Ivml영싱을 봐서는 반드시 수

술을 해야 하는데 횐자 중싱이 이프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된디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피선교

회 이사이신 제천성굉교회 김정일 목사님의 권유로 2주간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내며 금식을 시직했습

니다. 그 이후 3년간 허리에 큰 통증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니님의 은혜

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럼을 준비하며

이 제 디음 텀을 준비하며 니아갑니 다. 미 전도종족 선교를 하다 보니 종족 사림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선옥선교시는 2차 텀에 벙끌루에 있는 대학의 보건행정핵괘를 다니며

관계를 형 성 하려 고 합니 다.

2차텀 사역이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넘치길 기대합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

시는 사역 입 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 이 하시는 일에 순종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늘 초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히며 기뽐으로 실이키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 기 부틱드립 니다. 기도는 선교지에서 선교시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입 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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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l게는꿈이 있습니다.

니에게는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320개의 디종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띵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136개의 미전

도종족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니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 서 복음을 듣지 못한 136개 미 전도종족에

복음전도 사역자를 피송하고 그들이 기쁨과 열정과 예수님의 사링을 가지고

각종족을 섬기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니예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기는 이미 피송된 사역자들이 있는 종족에 종족교회가 세워 져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하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니께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싱에 전파되 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밀씀을 통해 전 세계 6.000여 미전도종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이 땅

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꿈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미틴 루터 킹 목사님 의 연설을 들으며 . . )

당 촌

§*빪殘 떼師 斟

耭“ l:#:w:때w빼M . “써
혀豁훈 # 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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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사역 , 그리 고 추방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하다보면. 할만

하다 혹은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 때

가 있다. 14년 선교지에 실다가 추방되었을 때 내가

갖는 느낌이었다. ‘쓸만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추방이라나. ., 이런 경험은 선교사의 정신과 감정을

딩혹하게 한다. ‘이 렇 게 끝니는 건가 아니 면 디른 니라

를 찾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딥딥함과 이후의 거

취를 궁금해하는 디른 분들의 질문에 적딩한 딥을 내

놓okl홀 하는 싱횡까지, 추빙된 선교사들은 아미도 수

개월은 이런 복잡한 자신 안팎의 문제에 답변하느라

힘들다. 나 자신도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지 안은

싱태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

서 간략하게 그 과정들을 정리하고 현재 중국의 선교

사추방 싱황의 대깅을 서술하려고 한다.

었다. 해발 3000미터 이싱의 고산지역에는 티벳인이

많이 실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무슬림 선교를 위해

시닝에 정칙하였다. 시닝은 고도 2.300미터의 고산도

시인데. 후원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산 속은 아니고 중

소도시 정도의 규모이다. 지금은 인구 190만명의 큰

도시로 변하였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서 힝상 산소가

부족하고 깅우량이 적어 니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이

다. 소통의 치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은 모택동시절 전

국에서 좌천되어 온 사림들이 도시민의 주류를 이룬

싱횡이어서 자기들끼리 교류하려면 보통회를 쓰지 않

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경 표준어가 잘

통용되는 곳이 다.

청해성 전체 민족분포 통계로 보면 소수민족의 비율

이 40%를 넘어서는 곳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

상 폭동이나 비싱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부인을 힝한 공안의 감시와 통제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지역토착민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디고 보

기 때문이다. (특히 티벳족과 교류하는 외국인들은 특

별 감시대싱CI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1년에 한번 비

자를 갱신하러 가는 우리를 볼 때마다 종교행위를 하

면 위법이리고 노골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외국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 곳에서의 목표 전도대상 종족은 무슬림 소수민족

이다. 중국에는 무슬림이 10개 종족이 있다고 집계하

해발 2천3백미 터 고산도시 ‘시 닝'에 정착

피송 받고 첫해는 호북성 우한에서 1년을 지냈다. 모

든 환경과 만니는 사림괴의 관계들이 새로웠고, 한편

직은 일에도 긴장김心l 있었다. 이곳에서 언어훈련을 1

년 받았고, 그 디음해 일단 목표사역지인 청해성으로

이동怠屑 언어 연수를 계속 받기로 하였다.

첫 사역지인 청해성은 원래 티벳 땅인데 청니라 말기

에 중국 땅으로 편입되었고 유배지로 사용되던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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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선교KF} 되었다고 느

낄 때 추방이리니' 이런 경험은

선교사의 정신과 감정을 딩혹선교사의 정신과 감정을 딩혹

하게 한다. ‘이렇게 끝니는 건

가 아니 면 디른 니리를 찾O뺘

히나 히는 문제에 대한 딥딥함

과 이후의 거취를 궁금해히는

디른 분들의 질문에 적딩한 답

을 내놓o뺘 히는 싱황7Fl . . .을 내놓o뺘 히는

I
i

는데. 위구르족, 회족이 인구가 많은 두 종족이고. 나머지 여덟 종족은 인구 1백만이 되지 않는 직은 종족들이다

1o만인구의 배타적 무슬림 싸라족'

우리 가정이 목표로 하는 종족은 인구 10만의 벽지에 사는 종족인 싸리족이 었다. 이 종족은 중국에 들어온 역사가

이 미 9백 년이 넘 은 종족으로서 무슬림 디른 종족과의 통혼으로 중국 사회 에 싱당히 토칙화가 되 었다고 볼 수 있지

만. 겉모습은 아직도 중잉아시아 무슬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문자는 없는) 자기 고유의 언어를 시용하

고 있다. 자신들이 이슬람의 정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심과 자존심이 매우 센 민

족이라 할 수 있다. 큰 산들과 계곡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지형 속에 삶의 터 전을 이루었기에 바낄세싱과 교류가

적고, 지형적 장벽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려운 소수민족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성이 깅하고 자연스럽게 외부세력에

는 배타적 인 태도가 있다.

무슬림과 교제할 때 사역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시간을 오래 두고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며 전도를 위한 접촉점

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뢰히는 관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섣불리 전도하려 하면 좋지 않은 오해와 부직용

을 낳기 때문이다. 전도 이후에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나던 이 종족의 가정들은 모두 한 가정을 통해 연결되고 소개받은 가정들이었다. 이들은 가족중심의 강

한 혈연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을 좋게 뵈주었고 방문할 때마다 좋은 손님으로 맞아

주어서 오랫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욍할 수 있었다. 우리는 특히 이이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이이들이 필

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아이들 위주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후원자와 1:1결연사업도 시도하고, 징학금사업도

몇 년간 유지하며 여러 아이들을 지원하였다. 빙학기간에는 부모들의 허릭을 밴} 무슬림 이이들이 우리 집에 와

서 숙식하고 지내며 돌이카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때 만나던 아이들은 니중에 대힉생이 되어서도. 빙희이면

우리 집에 외서 생횔하기도 했다. 대힉생 때 만나기 시직한 한 자매는 지금 아이의 엄마가 되어 고향시골에서 직장

에 다니 고 있다.

8년간 이 지역에서 전도하였지만, 이들의 본거주 지역O떠현)은 도시에서 200hn 떨어진 시골길을 7뺘만 하는 곳이

다. 기는 길도 매우 위험해서 차가 고징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다. 이곳의 생활 8년 중 마지막 3년 정도는

도시에 직은 공빙을 열어 아내가 출퇴근하면서, 무슬림 여 성들을 대싱으로 퀼트들 가르치 며 전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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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가 보이지 않는 무슬림 사역의 한,

시간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고신환경에 장기 거주하다보니 나의 건

강이 나빠지 기 시작했고. 매일 몇 차례씩 호흡이 가빠지는 현싱cl 지속되었다. 게다가 공안에

서는 장기간 사역하던 선교사 가정을 쫓아내는 일이 매년 빈번하게 반복되어 부득이하게 정

든 띵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무슬림 사역자들에게는 가슴에 회한이 있다. 전도의 일이 속히 진척되지 않고, 10년을 수

고해도 별 성과가 없는데 대한 딥딥힘이 쌓이고 찧피 한과 같은 것이 되어 있다. 선교사로 사

는 삶에 자괴감이 들고 때로 한없는 우울김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무슬림사역을 하려는 후

배들께 드리고 싶은 한가지 조언이 있다. 기질상 신속한 결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타

겟 그룹과 종족을 정할 때 깊이 숙고하리는 것이다. 자신이 속히 열매를 확인해야하는 기질을

가졌거나 성취김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무슬림 사역을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

리고 말씀드리고 싶다. 선교새} 우울증에 빠지 면 본인과 기족이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I

효

신자도 많고, 이 단도 많았던 하남성

이동늄▷1 두 번째로 일한 지역은 하남성 정주였다. 본디 일하던 곳에서 동쪽으로 1.500km 이

동한 셈이다. 차를 몰고 1빅2일동안 이동했는데. 밀은 통히는 곳이라지만 마치 다른 나라 다

른 종족에게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곳 저곳에서 중국사림들을 많이 만났으나 이 지

역시림들은 타지역괴는 또디른 특별하고 강한 근성이 느껴졌다. 어떤 싱횡에서든 손해를 보

려 하지 않고 이득을 추구하는 이 지역시람들은 깅한 생존능력과 당딩한 이침 같은 것이 충만

한 것 같았다. 문제는 분위기나 기질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태도도 일반인들과 크게 디른

것 같지 않디는 점이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은 지역이다 보니,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이 곳 사림들의 근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손해보지 않는 기독교인,-기독교인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하남성은 20~30던 전에 부흥의 핵심에 있었던 지역이다. 핍빅도 많이 당히고 부흥도 불꽃처

럼 일어나 신자의 수도 많은 지역이다. 이단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신자수가

많l도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 시골가정 교회들은 대체로 담임하는 목xP} 없는 사정이다. 읽

을 만한 신앙서적도 부족하고 가르칠만한 교사도 부족효셔 농촌에 시는 신자들의 형편은 겨

우 신앙만 유지 히는 수준이 라 할 수 있다.

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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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힉교에 심 겨 있던 공안의 김시자

우리 기족이 이곳에서 적응, 정착着셔 1년쯤 지났을 때 한가지 사건이 생겼다. 저녁에는 가정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디른 때는 소규모 신힉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듣던 힉생 중 한 명이 니를 향해 사진을 찍고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이싱하다

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일이보니 공인페서 생긴지 오래되지 않은 이 신힉교의 동태

를 파익하고 조사하려고 심어 놓은 사립이었다. 몇 달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비x튼 신청하

였는데, 비자가 빨리 냐오지 않다가 1달 반이 지나서야 6개월짜리 비자를 겨우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무래도 지역을 옮기는 것이 낫디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한번 더 사역지를

바꾸어야 했다. 제 대로 조시를 받으면 추빙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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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에서 남쪽으로 6이hn 정도 곧바로 내려오면 호

북성 우한이 있다. 인구 천 만명이 넘는 대도시이면서

대학이 1예개가 넘는 교육도시이다. 신해혁명의 진원

지이기도 하고, 20세기 100넌간 혁명과 내전, 일본 통

치 등의 혹독한 시련기를 겪어서인지 사림들의 성격

이 깅하고 급하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사림들이 출근

길에 면이나 빵, 만두를 길을 걸으면서 아침으로 먹는

모습을 보면, 새삼 이 사림들의 생존력에 놀라墨 갖

게 된다.

가 예배 중 차지히는 시간비중이 너무 커서, 도리어

교인들의 성숙과 성징을 믹고 있는 것 같있다. 특히

주일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다음세대의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주일힉교 교사의 양성이 구조적으로 잘 되지 않

고 있어서. 주일힉교를 만들려는 의욕이 있디고 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리고 평신도 양

육이나 제자훈련을 시직한 교회도 간혹 있지만, 이 또

한 인도하는 목회자나 리더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양육과 훈련이 공회전

되는 것 같은 샹횡들이 많디고 할 수 있다. 건강한 평

신도 지도자훈련과 성경교사 양성은 중국 교회가 반

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업 이 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사실 하니는 이 곳의 여러 대힉에

서 활동하는 대힉생선교회 간사들이 여러 방해를 겪어

가면서도 대힉생들을 지도하고 있디는 사실이다. 시실

공안이 7담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들기 볼

때 대힉생(지식분xH이 훈련받고 헌신하면 두고두고

영향력이 크디고 여긴다. 그래서 캠퍼스사역자 색출과

추빙C I 한인선교사 추방 시 관건이 되 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추방령의 바림이 불 때, 우한

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견디면 추방

의 바람이 지나가리리는 희밍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

난 2018년 9월 19명의 명단이 안전국 싱부에서 내려왔

고, 종교국 공안들은 명단 속 인물들을 조사하려고 찾

으러 다녔다. 이 소식을 듣고 미리 이동한 가정도 있지

신양훈련 없는 교회들의 어려움

이 곳에서 니는 소그룹 리 더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

다. 여러 개의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가정교회 속으로 깊

이 들거갈 수 있었다. 때로는 한 두 명을 가르치 기 도 했는

데 훈련의 효괴는 확실히 좋디고 느꼈다. 네비게이토 선

교회 가 일대 일 양器 중시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한 가정교회는 규모가 직이 발칵될 위험이 없는 것 겐l

서 1년 정도 설교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약 3년

반 지내면서 여러 유형의 가정교회를 경험하기도 하였

다. 특히 영은피(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깅한 읜戶의

계패 영향을 받은 교회를 도울 때는 교육하는 데 어려

움을 겪 기 도 하였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목회자가 없는 곳도 많

은데, 이런 경우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 질서가 없거

나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오지 못히고, 찬양이나 행사

GLoBAL熙RTNER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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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 보시며, 선교의 큰 틀을중 국

주님은 친히, 새롭게 찌고 계신 것이다. ■■

세
대 山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싱횡이 되어 연행이 되고 약

2시간 정도의 심문을 받았다. 비록 순순히 귀가하도록

해주었지만 속히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2차 심

문이 예견되는 싱횡이었다. 명단이 내려온 지 7일만에

결국 출국한 셈인데, 타지역에서 더욱 심한 심문이니

구금을 딩한 분들에 게 는 미 안한 마음이 다.

심자교회는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중 하나

심자교회운동을 주창하는 신힉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공신주의로 이뤄졌다고 보며 기독교는 정부에 협조함

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귓빼국운동은 사

회주의 이념과 기독교를 결힙한디는 생각의 기초 위

에 진행하는 운동이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적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중국홰는 중국을 위한 애국적 기독교

이고 체제에 복종하는 기독교이다. 실은 토칙회카 아

니라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

하디고 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강단사역의 본토화리는 표현

으로 시행되는 설교사역의 징악이다. 정부당국은 삼

자교회에서 일하는 설교자의 주제와 내용에 간섭하

고. 목회자의 설교 전에 정부 딩국자가 먼저 애국애교

의 교회가 될 것을 훈회한다.

최근 몇 년간 십자가 철거 및 교회 폐쇄와 기독교지도

자 공격 , 구타가 과거보다 더 지주 일어니고 있다. 교회

징소를 임대해 준 임대주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서를 파

기히도록 하기도 한다. 교회의 모든 재산이나 현금을

입수하고 믹대한 벌금을 내도록 하기도 한다. 특히 저

장성과 허난성의 피해가 디른 곳보다 더 심했는데 지 역

중국의 선교사 추방이 유

중국이 외국선교사를 추빙히는 기장 큰 이유는 선교사

가 체제유지와 발전에 해가 되는 요소리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기독교정책은 교회가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에 협조하면서 외국세력의 영힝을 받지

않고 자립히는 것이다. 기독교정책의 뿌리에 중국 애

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자리 집코 있다. 기독교 정책에는

반외세. 반제국주의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공산딩은

중국기독교가 아직도 서잉총교의 틸을 벗지 못했디고

판틴한다. 19세기 제국주의 세력이 선교사들과 힘께 중

국에 진입하였듯이외국의 불온한 세력들이 중국을 와

해히는 시도를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외 국선교사는 언젠가는 쫓아내 어 야할 외 부세 력 에 불과

하디고 보는 것이다. 종교의 중국화, 기독교의 중국화

- 공산당이 밀히는 이런 개념은 선교학에서 말하는 건

전한 토칙회와는 근본적 으로 디른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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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폭력 배들을 고용효셔 교회를 공격한 경우

도 있었다. 수십 명의 목회자가 체포되고 실

형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핍박의 싱횡cl 심

각해지자, 작년 베이징의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들 약 600여명은 중국헌법이 보장하

는 종교자유를 달리고 연합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가정교회들은 니름대로 저힝히는 방

법들을 모색히고는 있지만 딱히 돌피寸를 만

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인권관련NGO

들은 현재의 핍닐僻l 문화 혁명이래 최g姨l라

고 밀하고 있다.

거 유입되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자

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우리들

에게 사역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 중국

정부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며 더 먼 시야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중국 선교의 큰 틀을 친

히 새로이 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추빙딩한 분 중에는 이미 해외에서 중국선

교훈련센터로 자리를 집은 분이 있고, 중국

인유힉쟁을 대상으로 일히는 분들기 있다.

아프리캐 중동, 말레이지아 등으로 재배치

되어 일을 시직한 분들도 있다. 선교사 본

인의 은시와 하던 일을 띠라 진로를 책}가

겠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새 진

로를 모색하면 좋겠다. 과연 하나님은 나

로 하여금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일

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새지역에서 요구되

는 사역에 니는 적합한가 준비가 필요하다

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원칙적인 면에

서의 마음의 준비와 구체적 실천적인 면에

서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새로

운 지 역과 종족에 대한 막연하지 않은 구체

적 자료조사와 리서치, 팀문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때로 위기는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 이는

준비된 시림들에게 해당되는 밀일진대. 위

기를 기회처럼 사용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중국인 디아스포라에게 나이간다 할

지리도 우리는 디아스포리가 들어간 그곳

의 새문회와 언어, 새종족과 나라에 적응해

야 한다. 적응과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투입되어야 한다. 피송교회와 후원자들

은 이 러한 과정 적 인 지 체@day)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정 속에 있는 여러 어려

움을 이겨낼 수 았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

이 배치된 그곳에서 ‘이제껏 하던 일'을 더

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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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준비 와 적응

젊은 사자는 궁핍능셔 주릴 지리도 여호와

를 찾는 지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힘cl 없으

리 로다(시 34 : 10) .

위의 시편 구절에는 반어법이 있다. 본래

젊은 샤K卜는 주리는 법이 없는 것이 정싱이

다. 온 몸에 힘이 있고 발이 빠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젊은 시자리도 궁핍하여 주릴

때가 있디고 시인은 말한다. 온 토지가 가

물거 먹을 것이 없으면 젊은 사자도 별수 없

이 굶주려야 한다. 시대가 익하거나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에는 경 력과 경험이 있고 아

직 쓸만한 선교시도 별 수 없이 쫓겨 나고 물

러니야 한다.

현재 우리 단체는 중국지 역에서 5유닛이 비

자발적으로 철수한 상횡을 맞았다. 필자가

볼 때는 경력으로 따지면 디들 하나님이 더

적딩하게 쓰실 만한 때가 된 분들기리는 생

각이 든다. 하지만 ‘시절이 효K몹시)수싱僻

常)'하여 정든 사역지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

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고난딩히는 중국교회

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기

를 맞았다.

중국의 일대일로(-웅路)정책이 시행되면

서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 디 아스포리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닳}시아 각 대륙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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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힘께 보내어진 띵이서 살며 부모님

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

들을 우리는 A“ 즉 Missionary

Ki d s 라고 부른다.

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본부에

서 빠<사역을 하고 있다. 왜 눙법

이들을 돌보느냐고 물어보는 분들

이 많이 있다. 왜 IVm들이 사역의

대상이냐고. 그럼 왜 선교사님들

을 돌보는 사역은 하고 있는 걸끼?

같은 이유가 아닐끄w 한가지 덧붙

인다면 빠<들은 디음 세대의 중요

한 선교자원들이리는 것이다. 이들

이야 말로 정말로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선교사 후보생들이다.

아미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

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I따K

들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잘 돌보

이준다면 선교의 좋은 재목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이

것이 히나님의 선교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긱도 든다.

이들은 어려서 이무것도 모른 재

선교지에 따리갔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 께서 CImSEN한 자들이다.

조선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했는지

일고 있는지? CImSDV이 었다. ‘선

택된 자듣이란 뜻임을 알고는 있

지만 그것이 우리를 힝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하지

만 바로 이 A“들이 그 ‘CILSEN

의 아이들인 것이다. 물론 지금 당

장어l A따<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혹 안다고

하더리도 인정하고 싶어하는 N川<

들은 아마도 소수일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CI☎EN 이 다.

ol A川<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디음

수 츠
칙축

려

\

+
籬

비
본程 손끎A몇

둔津

“斟좌

선교지 에 서는 몰랐던 사역

사실 A떠<사역은 나 자신이 선교지

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던 사역이

다. 필리핀에서 12던 사역을 하고

러시아에서도 1년을 지내고 왔지

만 빠K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보지도,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러

나 한국본부 소속으로 사역 지 가 변

경되면서 히나님께서 새로운 사역

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선교현징에서 비로 내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

들이 내가 지금 감당히고 있는 사

역의 핵심이 되는 매川<들이리는 것

을 본부 사역을 하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한국본부 소속 381명의 선교사님

들은 지금도 전세계에 흩어져서 그

분들의 사역들을 김딩히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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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먼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MK들을 학기중

에 한 번씩 학교별로 빙문을 하

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돌아보는 일을 히고 있다. 그

리고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

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번째로

는 군에 입대한 A따<들을 위한 면

회를 하기도 히고, 군입대를 앞

둔 A떠<들과 환송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세번째로 하는 일은 방

세대를 살리는 일이리는 것을 하나

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역이 얼DIl+

중요한지를 새삼 깅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

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 5

보

돎

☞

뼈  ~줅三
든

칙

"

님 '군입 대 앞둔 MK 환송

한국본부의 MK사역은 한국에

나와 있는 A따<들을 중심으로 진

麾

■
순  僻, r v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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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찾는 MK

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선물을 준비히여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일이다. 지난 여름에는

대힉쟁을 중심으로 8월 9일~10

일사이에 1빅2일 모임을 가지며

앞으로 우리 지피 A따<들의 모임

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는 시

간을 가지 기 도 했었다.

MK들이 모여 단순한 교제의 시

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부모님

의 사역과 지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 더 니전F}

후배 MK들을 계속 끌어주고 함

께 함으로써 지피 MK라는 자

부심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의

.CImSEN 자녀로서의 삶을 실마

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이 되

도록 하는데 이러한 모임들의 목

적이 있다. 이 모임은 여름방학

뿐 아니라 겨울 빙학에도 계획되

어 있다. 그래서 모든 지피 빠<들

이 가능하면 한번씩이리도 이 모

임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하니.

의 네트웍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네번째로는, 지피 MK들 중에 벌

써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도 있는데 그 MK들과의 네트웍

도 구축할 계획 중에 있다. 이들

도 지피 빠<로서 또한 이미 선교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나라

획징예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

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근래에 중점적으로 진행

하는 사역은 현장에 찾이가서 현

징에 있는 A빠<들과 함께 3박 4일

또는 4박 5일의 캠프를 하는 것

이다. 이는 주로 지역회의가 있

i  세

1" 쩌 !
,  F

L☞☜ _

지 효
F 찮로히

듬

■

豌친
플漣'@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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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놓雯

8

닒 J배⊆ 꾸

% > ;彊

을 때 그 지역의 리더십이 요청해

올 경우 이루어진다. 그 회의 기

간 동안 선교사님들과 별개로 현

장에서 MK들과 함께 히는 시간

을 갖는 것인데 한국의 여름성경

힉교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현장

에서 빠<들을 만니는 것은 또 다

른 사역이며. 현장에 있는 선교

사님들 뿐 만 아니라 MK들에게

도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다. 이 캠프에서는

Nm들 자신이 누군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존김과 지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도외주며. 또 위로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다. 이를 통해 저들의 눌려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삘 幻“嚥 . “ : “ . ” ”4\蠱 ☜'pHw:§蠟

麟
빱태

태

F R

A

볜 ☜
驗

斃蟲

犧驪밥값죠

~센巒
뺘 ◎ 쌓
좝 ;

P \ % / Gk

盤囊 팼몇셔

펀 뤄

攀 驍현장MK의 정서 케어

지난 사역때에도 많이 느꼈던 점은

한국에 나와 있는 빠<들도 그렇지

만 특히나 현징에 있는 빠<들의 정

서 건강 체크가 너무니도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Nm들의 정서 건강 체크에도 신경

을 많이 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중동지

역 회의에 AH<캠프를 위해 다녀왔

고, 8월 초에는 일본 회의에서A따<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 전문가를 모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틈틈이 여러 전문

기관들에서 실행하는 교육들을 수

차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일 것

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선교

사 가정에 맡기신 아이들을 잘 키워

내셨고, 키우고 계시며, 또 앞으로

키워 가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리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기

도가 너 무도 필요한 사역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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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해서는 모르는 분야를 더 일rF}

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몰

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

론 뺘 F

, 피
혁

돈
찬 로쥘중二

K  통
차 ☎

요 ~

흥2▶

면 우리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MK사역에 대한 도전

A따<사역에 대해서 도전 또한 드

리고 싶다. 간혹 N떼K사역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

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듯

해서 이 사역에 대해 니누고알려

드리고 싶다. 어느 때든지 요청하

시면 도움이든 정보이든 나누고

알려 드릴 것이다.

급. ☞☜
표

:籤F

하나님께서 이 지피를. 지피의

A떠<들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리

라 기대한다. 앞서 가셨던 선교사

님의 일들을 지금 자리고 있는 이

MK들이 그들의 시대에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을 잘 김딩하

기 위해 예비된 지피 MK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

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소원

한다 .

=

“이 일이 깁자기 되었으나 하나님

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

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29:3@

I

~

찧
록 弄 즐 -

예싫 ☞
0. . ~ . . 프: ←플.혔

T네

‘니는 자녀 가 없으니 니외는 싱콴이

없다 리고 생긱하신다면 아니리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기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

고 밀씀드리고 싶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부모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잘 아시고

잘 히고 계시 겠지만 더 잘 감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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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날, 앵커리지에 울려 퍼진 주의 은혜
민수식 선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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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GP국제협의

회가 한국, 미주. 브라질 이사회의 이사들

과 각국 본부 대표. 선교사 대표들- 한국:

김인중. 남명철. 이재성 이사. 김동건. 육

대주, 민수식 선교사/ 미주: 양성일. 유영

기. 정영민 이사. 김숭봉. 조용중. 조용문

선교사/ 브라질: 로이스. 조엘 이사. 김선

웅. 김혜란, 횡종태 선교入卜이 참석한 가

운데 알래스카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유

재일 담임목새에서 개최되었다.

l8 임 까

라질 o

표. 선

이재

F.

김 인중 ICM의장의 기도로 회무를 시직하

여 먼저 서기에 김동건 한국ND. 회의록

서 기로 민수식 일본대만 RL을 선정한 후.

회무 절차에 따라 전 결의사힝콰 회의록

2018년 12월 임시 rM에서 논의한 시항올

김동건 임시 서 기 가 보고하고, 긱국 ND로

부터 선교회의 업무. 활동, 현황 등에 대

한 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한편. 빅종승 국제훈련원장은 최근 수습

훈련과 경력개빌훈련 현황, 각국 본부와

국제훈련원과의 개선 필요부분. 국제훈련

원의 현 싱황. 연힘훈련의 모색과 필요성,

앞으로의 방향. 연구개발원의 기능에 대

해 보고하였다.

l한 人

교회 의

의 시킨

훈련 원

련 현최

훈련원장은 최근 수

련 현황, 각국 본부

선 필요부분. 국제훈

훈련의 모색과 필요J

력 개 발훈 똔

!과의 개선

황. 연합훈

18일 오전 9시에 조용문 선교,k다 베트남

의 전반적 선교싱황, 사역지 싱황. 전략

적 필요지역 등의'현장이야기와 한국이사

회 신임이사로 추대된 박말용 장로의 터

키 지역회의 참석 소김을 나눈 후 베트남

과 캄보디아, 라오스 사역지와 선교사들

올 위해 힘께 기도히는 은혜의 시간을 보

냈다.

이어 김 인중 의장이 기도한 후 4가지 안건

올 다루는 회무가 속개 되 었다.

먼저. 김인중 의장이 새로 선출할 국제협

의회 의장으로 미주에서 추대한 양성일

미주이사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할 것울

제안하니 모두가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회무가 스

중 의장c

○三 UI르

소7
司'

저. 김

회 의

이 새로 선출

주에서 추대처

의장으로 추
HI초큘 윷늦세낸

)

새

으로 미주'

을 신임 으이~ T

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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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선교사들. 현지 목회지들콰 지

역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히나님의 역시하심과 구원의 놀리운 일들에 대

해 선교시들이 생생한 간증을 나누었고, 김인중 한국

아kF싱은 부흥회를 인도하며 앵커리지의 성도들에게

강력 한 밀씀을 선포하였다.

’GP의 날‘에 참석했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선교지의

싱횡을 들으며 벅찬 김동으로 눈물을 침을 수 없었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누리

고 니누는 은혜요 기뽐이 아니겠는가! 幸

바라기는. GP가 사명선언문을 따리서 주께서기뻐하

시고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좇아가는 공동체로 힘써

감당되 어 지 기 를 소밍히는 미음 간절 하다.

원의 놀

나누 었 떻

찬 김
쁜 浣]]

보내는 모습은 아름디운 김동이 었다.

신임 양성일 국제협의회 의장이 님은 안건들을 진행

하였는데, 국제헌장 수정(긱국 매뉴얼)은 기존인을 차

기 ICM까지 유예하되 각국 매뉴얼은 차후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수정하여 받는 것으로 상정한대로 통과되

었고, 국제훈련원장 선출 건도 차기 국제협의회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ICM 임원과 각국 ND들에게 위임하

여 차기 국제협의회에서 보고히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차기 K)M 일정 또한 국제협의회 임원회에 위임하

고, 양성일 의장이 롭 14:7~8절의 말씀으로 ‘주님울

힝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것'을 전하면서 2019년

국제협의회를 미무리하였다. 7월 20일(퇴에는 GP 한

국이사회로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에서 모였다.

7월 21(주일) 오후 4:30분에는 ‘GP의 날이리는 뜻깊

은 행사가 앵커리지 소재 교회 연합회의 협력으로 열

린문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협의회와 한국이사

매뉴일)는

뉴얼은 차

주일 )

l합회

II 협 의
묵

숀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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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복음에 빚진4탐러 [개정판] 이민교째
약한 x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신비

소록도 법당에서 염불하며 목탁을 두드리던 이가 깁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

작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딱딱딱딱. .” 한센인들이 동

료의 장례식에서 축제처럼 그 찬송기를 부를 때. 저자는 극락왕생을 축원하

며 목틱을 두드리곤 했다. 그런데 그때 듣던 찬송가가 귀에 박혔다가 입으로 터 진 모양이 었다. 그는 의지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찬송가를 멈출 수 없었다. 방언이 터졌고. 법당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그는 그렇게 개

종하고서 흣날 신학교에 진학,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선교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은 목사이자

축구 감독 자격으로 북한을 오가며 북한 농아인 축구팀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민교선교사의 이야기

이 다.

그는 자신을 .복음에 빚진 사람이리고 소개한다. 이 표현은 사도 너惶이 그의 서신(롬1:14)에서 한 말이기도

하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싱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 자신은 복음을 먼저 들었으므로 복음을 전할 책

임이 있다는 뜻에서 복음에 빚진 시람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장애인, 한센인, 농아. 무슬림. 북한콰

같은 주제들을 붙잡고 실마왔다. 이 책은 중잉아시아 농아인 선교를 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북한의 농心I들

을 섬기는 사역까지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갖게 된 비전은 무엇인지도 설명한다.

2010년 발행된 [복음에 빚진 사람]에서 총 4부로 카자호스탄까지의 삶과 사역을 소개했다면, 이 개정판에

추가된 5부는 북한의 농이축구단을 섬기게 된 사연과 통일에 대한 비전까지 니누고 있다.

-도서출판사도행전

r침새의 믿음책 툰권익 저
필리핀 이바에서 흡린 눈물의 사역에 대한 기록

뺨
춘
p

魁
베

딱뇌

賄

피

窪

청소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영어 어학연수지로 장년층 이싱에게는 휴양

지로 알려지며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필리핀 한때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잘시는 나라였지만 정치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빈곤의 늪에서 좀처

럼 헤어 나오기 힘든 질곡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저자 문권익 선교사는

2005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전념해 왔다.

ba 사역 현장낳선교지의 깅一il들'이리고 비유하는-에서 맞닥뜨린 고난과 시

H

이 책은 저자가 필리핀 이너Hba 사역 현장낳선교지의 깅一il들'이리고 비유하는-에서 맞닥뜨린 고난과 시

련,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뒤 무지개처 럼 나타난 은혜와 사랑의 자취를 담은 것이다. .도강기(洶I詔)w리코

명명한 이 책에서 저자는 기쁨보다는 눈물로 건넌 강이 더 많고, 눈물의 강일수록 보석 같은 은혜와 교훈이

강물보다 더 많았음을 고백한다.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이끌어온 그는 현지인에게 모든 것을 이양

하고 필리핀의 디른 지역에서 또 다른 소명의 길을 찾고 있다. - 홍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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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목/장혜젠

싱재힝/성봉숙

l 네 팔
GPMIpa

진실로/오시네

죄재원/이양수

과테멀라

GPUSA

김ul숙
시표늄

I 혼○굴

최남용/최형l 'l

모잠너년

GPKolEa

이상범

인력 x兇 & 연구 개 발원

박종 승 / 강 명 옥

경 의 영 / 양희 윤

안익 상/ 이 난 영

GPUSA

윤재응/윤현순

이승인/이전희

l 키涑屋스탄
GPKoIea

박온곤/조마테나

l 이료혠티나
GPIn)rea

황인규/박진희

GP USA

권 서 /애쉰 비

김 숭봉/유영 센

뱍에 스 더

위 계 헌

이 순 중 / 이 은 선

이 은무/ 박대 벤

정 광성

GPBrazil

HcnicioSou%겐

α키mpos/
Mal펼alidada
祠T7 Fh

LV lomo

l 에스오脹!니
GPl㉵rea

루이스/조이

l 틴지니아
GPI㉵'Pa

임수형/흥혜경

GPUSA

김' ]l숙

유에스터

함성오/함랜디

대만
GPKo"α

귀이식/김진깅

장승훈/한은정

정한/정V!

I

GPBr"11

SeoDWUngKim/

町eI권nKim,

JongSongChi/

SLmgNam]A)e

소스
下널

GPIⓕIEa

미로

정의한/김수현

JavKim

GPBI견zil

BriLmDilT

멕人屋
GPKorea

김은진

이승훈/김정은

허익현/김영중

GPUSA

이굴라/보비스기

빼惶남

GPK이Pa

빅순종/정은혜
서겨/야서
oEI/O U출

운이삭/백리보기

이땅/강묩

이시이:/김사라

위도"l/최화핑

l
GPUSA

최동욱/좌향숙

인도

GPK이ra

김성자

남조나단/"l리아

손미애

조융/송회숙

황대영

GPUSA

최재명/방경순

l 님o匡리카공회국
GPKora

이원준/유해슉

조옹현/신한나

GPUSA

심보라

박기훈/김혜원

박영완/정기영

이사라

전재철/전순혜

지용한/지경애

 브라헐

GP USA

김 현수/고봉주

Fiank/alTa 변GPUSA

조성수/권희숙

허창식/허상분

카nl든
GPBrazH

GPUSA

조영꾼/조금심

l 캄보디아

GP Bra必 i I

Shin K)ung Kjm.

H“ K)ung Kim.
M쌌x Jho빼n

SamanG체 Gomcrn

GP Bmx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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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사회

증경oM많김달수박병창 중경부0M짢이무형

이사장김인중 부DI사장남명철노싱헌신금용이승섭정찬홍

회 계빅동우 부호l게김정일

서 기흥승영 부서기권혁일

종 무김동건 협동층무남능현손근석이한석

일뱐DI사 김남순 김수경 김재철 김창환 김형수 니동우 문장욱 박무열 박승남 박의서 박지웅 신정엽

염천권우싱두윤해옥이규현이싱복이재성이철최인호최종천

직능이사조흥국 명예이사장영호

신임이사 김원수 김진석 김태규 박밀용 빅인용 장치만

신임직능01사김재복 신입후원이사박영숙

신임전문위원 김성건 김태균 이유경 임국진

U

H G Lo BAL
rfnersRg . . . . △

사 회이

미주 이사회

이사장국제협의회의장양성일 부이사장김대영정영민

실행이사 고현종 김숭봉 김풍운 남성수 백운영 손기호 송병일 송상철 안창호 양춘길 유영기 이경원
정동혁주인석황일하

명예이사 서장권 이은무 정광성 조용중 최만영

후원이사김형수 직무DI사이영찬

브라질 이사회

이 사 장 Luiz Carlos Pinheiro 부이사장RoseMA.deO]iveiraKono YbngShikKim

서 기 AroldoRapado Mal.cosdeSouzaFerrelra

회 게 HveRanKim PatriciaSCdeSouza

이 사 lldoAIvesDias AndrGwSCongminKjm JoelFerreiraSilva SeonWungKim

한국본부

E-mail

후원게좌

gpkorea@gmailcom Tel 02443-0883

하나은행990 ()90818441 예금주 한국본부후 원 인 내

미 주본부

E-mai l

주 소

후원게좌

admin@gpusa.org Tel l 7147749191/070-8244一5550

lO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GPUSA 앞으로 수표 발행 후 check memo: GP USA

(선교사 혹은 사역 이 름)을 써 서 위 주소로 보내주시 면 됩 니 다

정기 기도회 안내
PR시 FOR NATIONS

브 크 밑 본 부

E-mail brazj lgp@hotmailcom Tel 55-l] 47272262

주 소 RFrancjscoVazCoelho272, #93VilaLavinia,

CEP08735440MogidasCruzes, SP.BRAZIL

후원게좌 nAu은행 / 지점번호 7642

게좌번호 일반예금 ContaCorl.ente l28966 Missao GP Brasi]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10시

GP한국본부지해층

매월 첫 째 목요일 오전 lO시

GP미주본부시무실

※ 첫 송금 후에는 보내 신 본부의 연 락처 로 전화 주시 면 김사하겠습니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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